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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미나에서는 배아줄기세포의 확립 및 특성에서부터 질병 모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란 수정 후 몇일이 지난 배아의 초기단계(배반포)에서 확립된 세포주이다. 이러한 세포는 실험실에서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한 증식이 가능하고, 적절한 배양조건하에서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미분화 시 특정의 인자(SSEA3, Oct4 등)들에 대하여 높은 발현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세포는 분화된 체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내 소기관들(소포체, 골지체등)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세포질에 비해 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미성숙 세포에서 관찰되는 특성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러한 줄기세포를 재생의학, 제약 산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줄기세포를 분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신호전달물질을 사용하거나 분화관련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지금까지 밝혀진 발생학적 지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세포는 in vitro에서 그 기능을 검증하게 되고 나아가 동물 모델에 이식해 그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기능성 검증이란 분화된 세포가 상응하는 체세포와 얼마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핵심이 되며, 기능성이 확인된 후에는 동물 모델에의 이식을 위한 조건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이식을 위한 세포의 분화 상태, 즉 전구체가 좋은지 아니면 완전히 분화된 세포가 좋은지 등이 실험적으로 확인 되어져야 하고 질병 회복을 위한 세포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예비 실험 후 동물 모델에 이식해 그 효과를 확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전임상, 임상 시험 등을 거친 후 비로소 인간 질병에의 적용이 가능해 진다고 볼 수 있다. 
